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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원유유출 과실 “부인”
선박충돌은 유조선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 … 항해는 선원 업무범위

삼성중공업이 태안 원유유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인 대전

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1월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선박 충돌사고는 허베이 스피리트 유조선측

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지 삼성중공업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1월30일 알

려졌다.

또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의 항해일지 위조혐의에 대해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경황이 없는 상황

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인 업무범위

에 속하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2월11일 예정된 2차 공판 등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

측 및 유조선사측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1월25일 첫 공판에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과 예인선단 선장 등이 기상악화에 따른 항해위험과 유조

선과의 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항해하다 유조선과 충돌해 선박을 파괴하고 원유 1만2547㎘를 해

상에 유출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유조선 선장 등 피고들도 예인선단이 항해능력을 상실한 채 접

근해옴에도 피항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유조선측 변호인도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과실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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